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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주 하나님
-사43:10-13

피조물들의 최고선

1. 모든 피조물들의 최고선은 누구일까?

→ 모든 피조물들의 최고선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요, 보존자요, 모든 생명

의 근원이시고, 모든 선한 사람들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모든 피조물들은 매순간마다 영원하고 어

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에게만 의존하고 있다.

(창1:1) .

창조의 면류관인 인간

1. 인간들의 독특성은 무엇인가?

→ 생명이 없는 것들, 비이성적인 피조물(식물), 그리고 동물들은 참다운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란 감각적인 의식이나 욕구뿐이며 영적인 것

에는 이를 수 없다. 그러나 인간들의 경우에는 전혀 다르다.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은 스스로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할 수 없다.

(시8:5-6)

.

2. 하나님의 형상은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 있는가?

→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죄 때문에 지식과 의와 거룩의 고상한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 아직도 “작은 잔여물”이 남아 있어 이것으로도 그에게 모든

죄책을 느끼기에 충분할 뿐만 아니라, 원래 고귀했음과 신적 소명과 하늘의 운명을 지속적으로 상기할

수 있다.

(창3:8)

.

3.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어떻게 다른가?

→ 인간 역시 동물들과 똑같이 감각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인간은 이런 욕구의 세계를 넘어

이성과 양심에 의해서 높고 선한 곳에 이르고자 하는 의지를 받았다. 이 의지는 그 자체로는 영원불멸

한 영적인 선이다. 따라서 그의 의지는 계속해서 고귀한 절대적 선 안에서만이 안식을 누린다.

(전3:11)

.



4. 이런 이성과 의지를 인간의 어디에 두셨는가?

→ 육체는 “심장”이 피를 순환하고, 피의 근원이고, 육체의 최고기관이라면, 영적으로나 윤리적으로는

“마음”이 인간의 고상한 생활의 근원이고, 우리의 자의식, 하나님과의 관계, 법에 순종하는 것의 근원

이다. 우리의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생활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 성경은 이성과 의지를 인간의 “마

음” 속에 두셨다고 말한다.

(잠4:23) .

인간의 만족

1. 현재의 인간은 어떤 모습인가?

→ 인간은 감각적인 땅의 것이요 제한된 존재요, 죽을 존재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것에 목

적을 둔 존재요, 영원한 것을 찾도록 의도된 존재이다.

(시49:7-9)

.

2. 인간에게 만족을 줄 것으로 현혹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

→ 인간들은 과학, 예술, 문화, 봉사,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 이웃사랑, 휴머니즘 등을 이상적인 가

치로 이해하며 이것들이 인간들을 만족시킬 것으로 오해한다. 그러나 감각적인 땅의 보화에 대한 호

기심들이 인간들을 만족시킬 아무런 힘이 없고 인간의 높은 운명과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바로 알게

된다.

(요일2:17)

.

3. 그렇다면 인간은 어디서 만족을 얻을 것인가?

→ 어거스틴은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고, 그의 아버지의 마음 속에서 안식을 찾을 때

까지는 안식을 얻지 못한다”고 말했다. 하나님께서는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고 통치하는 마음이 겸손

한 자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이다.

(사57:15)

.

결론

→ 과학이 인간의 신적기원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 깊은 타락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성경은 이

두가지 사실을 알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있다. 인간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고귀한 피조물이

므로 우리의 뜻과 마음을 하나님께 향할 때, 비로소 모든 삶의 만족을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

이다.

(사43:10-13)


